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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2008 4131 ( )

피 고 인 년생 여 무직A (68 , ),

검 사 남수연

변 호 인 변호사 허태군 국선( )

판 결 선 고 2008. 9. 9.

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50 .

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월을 선고받아2008. 2. 5. 6 2008. 2.

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 같은 종13. 2008. 4. 25.

류의 전과가 회 더 있다4 .

피고인은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매장 안에서 직원들의 감시2008. 7. 21. 11:55 H ,

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기에 삼겹살 등의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의 물건

을 담은 후 피고인의 아들인 에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카트기를 밀고 나오라고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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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를 기다리고 가 위 카트기를 계. B B

산대 밖으로 끌고 나왔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원 상당의 삼B V 703,050

겹살 등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을 절취하였다.

생략

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.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의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 유기징역형 선5 4 1 , 331 2 (

택)

누범가중2.

형법 제 조 제 조 단서35 , 42

작량감경3.

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53 , 55 1 3

미결구금일수의 산입4.

형법 제 조57

판사 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


